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사랑스러움과 엉뚱한
재미 폭발했던 4화에 역대급 반응! 귀엽고 신선한 에너지 풀충전!
2025. 2. 24.

쿠팡플레이 시리즈 누적 시청자 역대 1위(런칭 후 10일까지의 데이터 기준)를 경신한 <뉴토피아>를 향한 국내외 뜨거운 인기가 식
을 줄 모른다. 공개 2주차에 인지율, 시청률이 상승하며 드라마 카테고리 중 1위를 수성(출처: 컨슈머인사이트)한데 이어 공개된 4
화 역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재윤’(박정민)과 ‘영주’(지수)가 캠퍼스 커플로 거듭나기까지의 과거 서사가 공개되면서 귀엽고 풋풋한 핑크빛 기운을 가득 몰고 왔
다. 4화에서는 무엇보다 술에 취한 꽐라 ‘삼수생’(탕준상)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합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활약과 신선한 에
너지가 가득했다는 호평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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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공개된 4화에는 ‘재윤’과 공대 여신 ‘영주’가 캠퍼스 커플이 되기까지의 풋풋한 과거가 공개돼 시청자들을 절로 웃음 짓게 만들었다.
‘재윤’에게 조별 과제 팀 제안을 건넸다가 대차게 거절당한 ‘영주’는 일하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알바생으로 나타나 계속 엮이는
‘재윤’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린다. ‘재윤’에게만 비치는 후광에 ‘영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만 결국 ‘재윤’에게 직진하고 ‘재
윤’도 “예뻐 엄청”이라고 말하며 꽁꽁 숨겨놓은 마음을 용기내 고백해 설렘 지수가 대폭발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재
윤’과 ‘영주’의 알콩달콩함은 귀여움 그 자체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였다.

한편, ‘재윤’ 부대원들의 좀비화는 멈추지 않았다. 긴장감으로 들끓는 상황 속에서 의외의 사격 솜씨를 뽐낸 ‘수정’(홍서희) 덕에 일
촉즉발의 위기는 피해 갔지만 ‘재윤’ 팀의 심란한 마음은 가시길 않았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재윤’은 ‘영주’를 가장 먼저 떠올
리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타워를 벗어나겠다고 결심했고, 이로 인해 더욱 다이내믹하게 펼쳐질 이후 회차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됐
다.

‘영주’ 일행은 술에 잔뜩 취한 ‘삼수생’과 합류하며 유쾌함도 엉뚱함도 배가 된 네 사람의 케미를 발산했다. ‘삼수생’을 피해 가는 좀
비들을 보고 술에 취하면 좀비에게 물리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운 ‘알렉스'(이학주), ‘영주’ 일행이 기대 반 의심 반의 심정으로 모두
꽐라가 되어버리며 진풍경이 펼쳐졌다. 높아진 혈중 알코올 농도만큼이나 한껏 높아진 대범함 덕에 좀비로 득시글거리는 거리로
뛰쳐나온 네 사람, 앞으로 닥쳐올 더 거대한 위기를 어떤 기지를 발휘해 헤쳐나갈지 다음 화가 몹시 기다려진다.

‘재윤’, ‘영주’의 사랑스러운 커플 서사와 새로운 캐릭터의 합류까지 더욱 다채롭고 예측불허한 재미로 가득했던 4화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 좀비물이 왜 이리 몽글몽글해ㅠㅠ 4화 젤 재밌다. 지수랑 박정민 빨리 만나게 해주이소. 그나저나
술 취하면 안 물린다는 가설 쏘 신선 ㅋㅋ”, “뭐든 귀여우면 끝이라던데 ㅋㅋ 캐릭터들이 왜이리 다 귀여워 4화 퇴근하고 힐링 아주
굳이었음”, “공포, 코미디, 로맨스, 케미, 우정 여러가지 맛 다 있는데 잘 버무려짐. 내 입맛에 딱 맞음 ㅋㅋ 매주 기다리면서 보게 되
네”, “스릴있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좀비 장르 중에서 단연 최고네요”, “4편 점점 재밌어짐. 박정민, 지수 대학시절 케미 좋네요”, “최
고!! 간만에 기다리는 시리즈가 있어서 좋네요 ㅎㅎ”, “재미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모든 배우분들 연기 짱!”, “금요
일만 기다려지네요. 너무 재밌어요”, “짱 재밌어요. 기다려진다” 등의 폭발적인 평과 함께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4화 공개와 함께 정주행 행렬에 더욱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
이에서 1화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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